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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문제는 생존의 문제
한승수, 지구온난화 점진․균질적 나타나 … 적극적 대안 제시해야

한승수 UN 기후변화 특사는 9월11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부산이나 목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9월 12-16일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엑스포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한승수 특사

는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인류의 위험에 대해 “지구온난화가 점진적이고 균질적으로 천천

히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은 오해”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효과는 빠르고 비균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

혔다.

한승수 특사는 “서울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데 원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부산에서는 태풍이 부는 것은 

비균질적으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의 효과”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올라가면 투발루 같은 섬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국내 연안의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부산이나 목포 같은 연안도시는 없어질 가

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100년 동안 지구온도는 0.74℃ 올라가는 데 그쳤지만,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온도가 6℃ 정도 올라갈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라며 “1000-2000년 적응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몰라도 몇십년 동안에 지구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동․식물이 다 죽고 에코(Eco)시스템이 망가져 인류의 

장래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바다, 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2012년 세계엑스포가 <살

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에서 열린다면 인류에게 닥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특사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한 UN의 움직임에 대해 “2012년 교토 협약 발효 

이후 2013년부터는 교토 협약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포스트 교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간이 2009년까지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까지 포스트 교토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2010년 비준을 하고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포스트 교토

에 관한 국가간 협상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9월23일 정상급이 참석하는 비공식회의를 준비중”이라고 말

했다.

한승수 특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자 탄소배

출국으로 어차피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압박을 받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책

임을 지는 대안을 제출하면서 국익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구온난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핵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2050년까지 순에너지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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